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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제문제 분석

【문 1】의 1  
➀ 공동소송의 형태(통상공동소송) ② 확정판결의 효력(기판력) ③ 기판력이 발생하는 청구의 범위(기
판력의 객관적 범위)
【문 1】의 2
➀ 토지분할이 변론에 드러나지 않은 채 청구인용된 경우, 분할된 토지에 관한 표시로 판결의 경정신
청이 가능한지, ② 판결경정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헌법 위반을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
1항에 의한 특별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

【문 2】의 1
항소심에서의 쌍방 불출석에 의한 항소취하 간주의 효과
【문 2】의 2
➀ 항소취하 간주가 상고의 대상이 되는 종국판결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항소취하 간주의 효력을 다
투는 방법

2. 총 평

【문 1】
판결의 효력인 기판력과 기속력에 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1문의 기판력은 민소법에서 단연 제일 중
요한 주제로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 판결주문 = 소송물 이라는 기본적인 내용을 물어 보았습니다.
소유권에 기한 토지 인도청구소송의 소송물은 인도청구권의 존부이지, 이유 중 판단인 소유권 존재 사
실에 대해선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만 떠올리면 답안 작성에 큰 어려움은 없었을 것입니다.

2문은 기속력의 완화인 판결의 경정 대상과 경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으로 대법원에 특별항
고가 가능하다는 최근 판례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논리적 서술을 요하는 주관식 사례문제라기 보다
는 객관식용으로 적당한 문제로 본 판례를 접해 본 수험생만 정답을 맞추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허나 기속력과 판결의 경정에 관한 의의와 조문 정도만 기술해도 기본점수는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 2】
기일해태의 효과의 하나인 쌍방 불출석에 의한 소취하 간주(쌍불취하)에 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1문은 항소심에서는 소취하간주가 아닌 항소취하간주로 원판결이 그대로 확정됨을 놓쳐서는 
안 되고 법률상 당연 인정되므로 법원이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다는 점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2문은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쌍불에 의한 항소취하간주는 항소심의 재판이 아니어서 상소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다만 (상)소취하 효력을 다투는 절차인 규칙 제67조, 68조에 따른 기일지정신청의 방법을 
이용해야 함에 특히 주의를 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점 잘 서술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수험생의 시간은 딱 둘 뿐인 것 같습니다. 시험치기 며칠 전, 합격자 발표 며칠 전. 이제 막 시험을 
마쳤으니 우리의 시간은 합격자 발표 며칠 전이 되겠습니다. 시험 10달 전이나, 2달 전이나 2주전이
나 하루 전이나 모두 시험 당일과 똑 같다는 마음과 자세로 시간을 보내셨다면 틀림없이 원하는 바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  


